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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 중흥’ 화두로 매진한 1년의 기록

위례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천막 무문관 담장에 소원등을 다는 불자들.

10월 7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 후 순례를 시작하는 순례단.

태화산 예비순례 입재식에서 발원하는 사부대중.

10월 7일 대구 동화사서 진행된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식.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참가 대중들이 7월 27일 공주 태화산 한국문화연수원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

태화산 예비순례에서 무더위와 폭우에도 불구하고 행선을 진행하는 순례단의 모습. 하루에 35km를 넘게 걷는 강행군이었다.

사진으로 본 

상월결사

2019년 11월 11일 위례 상월선원서 천막

결사에 들어간 9명 스님들의 정진과 2020

년 2월 7일 회향, 그리고 2020년 7월 27일

부터 30일까지의 태화산 만행결사 예비순

례. 2020년 10월 7일 만행결사 자비순례 

입재와 10월 27일 회향. 인도 만행결사를 

앞두고 상월결사는 한국불교 중흥과 국난

극복을 위한 대장정이었다. 수백명의 사

부대중이 함께 울고 웃으며 같은 화두로 

매진한 1년 여의 기간을 사진으로 담아보

았다.

글=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2월 7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해제 후 회주 자승 스님(조계종 前 총무원장)이 천막 무문관을 나서고 있다. 무문관 청규대로 안거 기간 동안 삭발과 면도를 하지 않아 덥수룩하고 수척했지만, 맑은 기운이 넘쳤다.


